
숲보다 하늘 

 

교회 전면개방과 함께 마스크 의무착용을 부탁드렸는데, 7월부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서로를 위해 계속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부에서 살다가 중부에 왔을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동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탁 트인 하늘과 구름들

의 향연은 바다를 보는 것만큼이나 상쾌했지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특히 웨스트 버지니

아는 겹겹이 산이고 숲이었습니다. 모처럼 높고 빽빽한 나무들이 가득한 숲을 경험하며 

‘참.좋.다’는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오며 탁 트인 하늘을 다시 마주하면

서 숲보다 하늘이 좋다는 감정이 들더군요. 나름 해석을 붙여 보았습니다. ‘답답한 것이 

많은 인생인가보다, 나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종강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람과 

영혼에 대한 재발견,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기대, 어떤 수료생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주

신 보석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풍삶첫 훈련이 있는 목요일 저녁, 휴가 첫째날과 겹쳐서 

고심끝에 녹화를 결정했습니다. 수요일 늦은 밤을 넘겨 목요일 새벽에 부랴부랴 녹화를 

마쳤고 전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어수선한 마무리가 체한듯,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는

데 8주 훈련이 내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많이 미안한 마음을 뒤로할 수 있었던 것은 성

령하나님의 만져주심 때문이었지요. 이끄미와 따르미의 풍성한 만남, 잘 정리된 글과 음성

들… 줄줄이 보석이었습니다.  

 

헤브론 성가대가 2부 예배를 섬기기 시작한 지가 꼭 한달입니다. 연신 마스크를 올려가며 

찬양하는 것이 꽤 힘들었을텐데… 그분들의 소중한 섬김이 더 빛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3부 예배에 헤브론 찬양팀이 서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김인태 목사님과 정다

빈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목사님들이 함께 첫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금요찬양기도회 역시 예찬팀과 함께 8월부터 시작합니다. 옛일상으로 돌아

가지만 팬데믹을 통과하며 달라진 우리는 긍정적인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겠지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을 창조적으로 바꾸어가는 숙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빛나는 보석으로 빚으시

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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